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내 간호학과는 간호교육인증평가를 통해 2016년까

지 81개 전문대학내 간호과가 4년제로 지정받으면서[1],

간호교육의 4년제 일원화가실현되게 되었고, 이에 맞춰

간호교육도 강화되면서 모든 간호대학들은 간호지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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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과 학습동기 간의 인과관계와 경로를
파악하기위한융합연구이다. 대상은일대학간호학과 학생 207명이었다. 자료는구조화된 설문지를이용하여수집
하였고, PASW 18.0, AMOS 18.0 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하였다. 연구 결과학습동기에 대한 경로모형의적합도
지수는 적합하였다(χ2/df=2.128, GFI=.995, AGFI=.949, RMSEA=.074, CFI=.993, NFI=.988). 학습동기에 자아존중
감(β=.205), 문제해결능력(β=.420)은 직접효과, 비판적사고는 간접효과(β=.182)를 나타내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비판적사고(β=.398), 비판적사고는 문제해결능력(β=.433)에 직접효과가 있었다. 즉,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
으면 비판적사고와 문제해결능력도 높아지고, 학습동기도 높아지므로,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강화
교육프로그램이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 주제어 : 간호학생,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
Abstract This study is convergence study of path model for the relationship among self esteem(S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CTD), problem solving skills(PSS) and motivation toward learning(MTL). The
survey was performed on 207 nursing students in one college. Data was colle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sed with PASW 18.0 and AMOS 18.0. Model fit indice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recommended level(χ2/df=2.128, GFI=.995, AGFI=.949, RMSEA=.074, CFI=.993, NFI=.988). Based on
the path model, SE(β=.205), PSS(β=.420) showed a direct effect on MTL while CTD(β=.182) showed a
indirect effect on MTL. The SE showed a direct effect on CTD(β=.398) and CTD(β=.433) showed a direct
effect on PSS. The findings indicate the necessity of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to enhance nursing
student’s SE for increasing of MTL.

• Key Words : Nursing students, Self estee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skill, Motivation
toward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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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갖춘 양질의 간호사 양성을 위해 새로운 학습방

법의 개발과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며 질적 향상을 꾀하

고 있다.

취업난이심각해지면서대부분의학생들이취업을위

하여 간호학과를 선택하게 되고[2], 대학 입학정원수가

고등학생수보다 증가하면서 대학 수학능력이 미약한 채

로 입학한 신입생들은 고난이도의 전공과목에서 학습부

진을보이는현상을나타내고있다[3]. 입학 후간호대학

생들은 타과에 비해 높은 학업적 스트레스와 교우관계,

시험, 취업등여러가지스트레스요인에노출되게되고,

국가고시와임상실습등과중한스트레스를경험하게된

다[4,5]. 이에 간호대학생들이간호학전공과목에흥미를

가지고효과적학습을할수있는여러가지대안마련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간호학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갖

고, 학문적탐구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학습동기자극

과 유발이 필요하고, 선행되어져야 한다.

학습동기는 학습자가 자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원동력으로, 학습에있어의미있고깊은수준의학

습을 가능케 하여 학업성취도 및 학습효과 증진을 가져

오게 된다[6]. 학습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학습상황에서

자신이 학습을 주도하고 관리하면서 학습을 잘 하기 때

문에[7], 자유로운 대학생활 동안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

우고 학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 된다. 이렇듯

학습에 있어 중요한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 선행연구들

이진행되어왔으며, 이 중 이성희[8]는 학습동기향상프

로그램을적용하여학습습관과자아존중감을높였다. 자

아존중감은학습자의학업성취도를예측할수있는변인

으로 여러 연구에서 언급되고 있으며[8], 자아존중감이

높은수준의사람이자신의학습과제를스스로계획하고

주도하려는 경향이 높았다[9]. 즉, 학습동기 향상을 위해

서는 자아존중감 향상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이란 자신을 존경하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

은경우에대부분자기표현에대한능력, 자기확신, 인내,

잠재적인지도력, 재주, 지능과숙련도, 좋은인상을주는

능력, 사회적인기술, 실용적인기술등의특성을보인다

[10]. 즉,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개인의 행동을 변화

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인 신념을 소유하고 있으며 적응

과정에서일어나는다양한문제들에대해효율적이고적

극적으로대처할수있다[11]. 이러한자아존중감이바탕

이 되어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비판적 사고가 가능해지

게되므로, 자아존중감이높으면비판적사고성향도높은

것으로 보고되고있다[12,13]. 따라서 자아존중감과 비판

적사고는빠르고다양하게변화하는이시대를살아가는

대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요인인 것이다[13].

비판적사고는평가와판단을위한논리적이고합리적

인사고로서, 특히개인적또는전문적인일에있어서문

제해결과의사결정을이끌어내기위한목적으로중요하

다. 또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인 성향으로 자기

의의견을논리적으로제시하면서정보의적용, 분석, 종

합, 추론및효율적의사결정이가능한간호사양성이목

표인간호교육의중요한과제로강조되고있으며[14], 간

호대학인증 평가 기준에도 포함되어져 왔다. 간호사는

복잡하고예측할수없는임상간호현장에서대상자의문

제를 인식하고, 비판적사고를 중심으로 관련된 과학적

근거를 찾아내고, 이를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실무에 적

용하여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즉, 간호교육

과정을 통해 간호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이를 지속적으

로학습하고연구하는이유는비판적사고능력함양으로

다양하고 급변하는 의료현장에서 대상자의 문제해결능

력을 키우기 위함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비판적사고 성

향과문제해결능력이정적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보고

되고있으며[15], 이에 문제해결능력함양을위해비판적

사고의 함양은 선행되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문제해결능력은당면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문제를

명료화하고원인분석을통해대안을개발하고문제해결

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다[16]. 임상적 추

론, 판단과비판적사고를핵심으로하는문제해결능력은

간호학에있어서중요한요인으로[17,18], 비판적사고함

양과문제해결능력향상을위한교육방법들에대한보고

가 있었다[19,20].

현재 간호교육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

아존중감,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에대한관계를파악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져 왔으며, 이 연구들의 궁극적

인목적은학교에서의전공학습이과학적근거로임상실

무와연결되게하기위함이었다. 그러나간호교육현장에

서 간호대학생들은 기초전공교과목과 전공교과목의 연

계부터 힘들어 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동기와 관련이 있

는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변수들간의각

각의관계파악에대한연구가아닌전체의경로를파악

할수융합적연구가필요하다. 이에본연구는간호대학

생들의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과 학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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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도를파악하고, 자아존중감이비판적사고성향과문

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는 학습동기를 향상시킨다

는 가설을 설정하여 이들 간의 융합적 관계를 파악함으

로서학습동기향상을위한전략마련의기초자료를제공

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1.2 연구의 목적
본연구는간호대학생의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

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정도를파악한다.

나.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

능력, 학습동기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다.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

능력과 학습동기와의 경로모형을 검증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편의추출한 국내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및

학습동기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문헌고찰과 선

행연구를 토대로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

능력을 내생변수, 학습동기를 결과변수로 하는 가설적

경로모형을 구축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학습동기에 영향

을 미친다는 가설을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모형의 적합

도와 가설을 검증하는 경로분석 연구이다 <Figure 1>.

  [Fig. 1] Theoretical framework

2.2 자료수집 절차 및 방법
연구의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

까지 이루어졌으며, 경상남도에 위치한 일 대학의 간호

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의추출 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였고, 대상자의 윤

리적측면을고려하여설문지를작성하기전과진행기간

동안 연구대상자가 어떠한 위해도 받지 않을 것이며, 참

여를원하지않을경우언제든지참여를거부할수있음

을 언급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연구 목적과 설문지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자로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하

였고, 설문조사는 총 20분이 소요되었다. 총 215명의 자

료가 수집되었으나, 응답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한 8부를

제외한 207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을

이용하는 경우 표본의 크기가 200명 이상이어야만 복합

지수들의 모형에 대한 올바른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21],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의 크기는 적

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중감
본연구에서는 Rosenberg[22]의 자아존중감측정도구

를 전병재[23]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0

문항으로 Likert척도이며 ‘전혀그렇지않다’ 1점에서 ‘매

우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높음

을의미한다. 개발당시 Cronbach’s ɑ=.84이었고, 본 연구
에서는 .84이었다.

2.3.2 비판적 사고성향
본연구에서는윤진[24]이 간호학을중심으로하여개

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개 문항으로 7개 요인인

건전한 회의성, 객관성, 체계성, 신중성, 지적열정(호기

심), 지적공정성, 자신감으로 구성되어있으며, Likert 척

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진[24]의 연구에서 Cronbach’s ɑ=.84이었고, 본 연구에
서는 .87이었다.

2.3.3 문제해결능력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25]에서 개발된 생애

능력측정도구중대학생/성인용문제해결능력측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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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5개 문항으로 9개의 하위

영역인문제인식, 정보수집, 분석능력, 확산적사고, 의사

결정, 기획력, 실행과 모험 감수, 평가, 피드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ɑ=.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2.3.4 학습동기
본 연구에서는 Keller[26]의 IMMS(Instructional

Materials Motivation Scale)를 장희정[27]이 번안 및 개

발하고, 이를황선영[28]이 수정한도구를사용하였다. 총

27개 문항으로 4개 요인인 주의집중, 관련성, 자신감, 만

족감으로구성되었고, Likert척도로 ‘전혀그렇지않다’ 1

점에서 ‘매우그렇다’ 5점으로점수가높을수록학습동기

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황선영[28]의 연구에서

Cronbach’s ɑ=.83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PASW 18.0,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성향, 문제해결 능력, 학습동기는 빈도와 백

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나. 일반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성향, 문제

해결능력, 학습동기는 t-test, χ2, ANOVA로 분석

하였으며, 사후검증은Bonferroni test를실시하였다.

다.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라.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및 학

습동기간의 관계는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절대

적합지수 χ2, Normed χ2(CMIN/df), GFI, AGFI,

RMSEA, 증분적합지수 CFI, NFI를 사용하여 모

형의적합도를판단하였고, 간접효과와총 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ping으로 검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연령은 21-24세가 122명(58.9%)이었고, 여

학생이 187명(90.3%)이었다. 입학유형은 정원 내입학이

157명(75.8%), 최종학력은 고졸이 168명(81.2%)이었다.

학점은 평균 3.0이상이 133명(64.3%), 3.0미만이 74명

(35.7%)이었다. 1학년이 75명(36.2%), 2학년이 74명

(35.8%), 3학년이 58명(28.0%)이었다<Table 1>.

3.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성향, 문
제해결능력, 학습동기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37.6점, 비판적사고성향은

96.2점, 문제해결능력정도는 160.6점이었으며, 학습동기

는 87.5점이었다<Table 2>.

3.3 대상자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비판적사
고성향,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정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이

높았고(x2=67.046, p=.000), 25세이상이 20세미만보다

(F=3.221, p=.042), 학점이 3.0이상인군이 3.0미만인군보

다(t=2.884, p=.004) 비판적사고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학점이 3.0이상인 군이 3.0미만인 군보다문제해

결능력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t=2.881, p=.004).

학습동기 정도는 21세이상이 20세미만보다 높았고

(F=10.410, p=.000), 학점이 3.0이상인군이 3.0미만보다

(t=4.414, p=.000), 2, 3학년이 1학년보다(F=14.798, p=.00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3.4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
력, 학습동기 간의 상관관계

자아존중감과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학습동

기는정적상관관계를나타내었고, 또한 비판적사고성향

과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도정적상관관계를나타내었

으며, 문제해결능력과학습동기도정적상관관계를나타

내었다<Table 3>.

3.5 모형의 적합도 검증
가설적모형의적합도를검증한결과절대적합지수 χ2

/df=2.128, GFI=.995, AGFI=.949, RMSEA=.074로 나타났

고, 증분적합지수 CFI=.993, NFI=.988로 나타나 모든 적

합도지수가 권장수준을 충족하여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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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self esteem, problem solving skill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motivation toward 
learning                                                                                        (N=207)

characteristics n(%)
Self estee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skills
Motivation toward

learning

M±SD
t/F/x2

(p)
M±SD

t/F/x2

(p)
M±SD

t/F/x2

(p)
M±SD

t/F/x2

(p)

Age
(yr)

<20a 49(23.7) 37.2±5.5
.884
(.415)

93.6±10.3
3.221
(.042)
a<c

157.1±15.9
1.662
(.192)

80.1±11.4
10.410
(.000)
a<b,c

21∼24b 122(58.9) 37.5±5.5 96.6±9.3 161.4±15.4 89.5±14.1

≧25c 36(17.4) 38.7±4.9 98.6±8.6 162.6±16.4 91.1±11.9

Sex
male 20(9.7) 38.7±8.8 67.046

(.000)

102.4±7.7 45.293
(.261)

162.8±16.2 56.946
(.624)

88.2±13.3 50.894
(.668)female 187(90.3) 37.5±5.0 95.6±9.5 160.4±15.7 87.5±13.8

Method
of admission

General
admission

157(75.8) 37.5±5.4
19.479
(.816)

96.0±9.7
39.546
(.491)

161.3±15.7
51.531
(.801)

87.7±13.8
52.712
(.600)Special

admission
50(24.2) 37.8±6.0 96.7±9.1 158.5±15.9 87.1±13.4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ion

168(81.2) 37.4±5.5
19.196
(.828)

95.9±9.6
37.491
(.584)

160.6±15.6
57.674
(.597)

87.6±13.4
60.983
(.301)Higher in

college
39(18.8) 38.3±4.9 97.3±9.2 160.4±16.4 87.3±15.1

Grade Point
Average

≥3.0 133(64.3) 38.0±5.1 1.397
(.165)

97.6±9.1 2.884
(.004)

162.9±15.3 2.881
(.004)

90.5±13.6 4.414
(.000)＜3.0 74(35.7) 36.9±5.9 93.7±9.8 156.4±15.7 82.1±12.3

Grade

1sta 75(36.2) 37.1±5.3
1.225
(.296)

95.2±10.9
.712
(.492)

158.3±18.0
1.256
(.287)

81.1±13.8
14.798
(.000)
a<b,c

2ndb 74(35.8) 37.3±6.0 96.6±9.4 162.0±14.2 91.1±13.0

3rdc 58(28.0) 38.5±4.9 97.1±7.7 161.7±14.3 91.3±11.3

a,b,c : Bonferroni test

<Table 2> Self esteem, problem solving skill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motivation toward learning
Variables Mean(SD) Range(Min-Max)

Self esteem 37.6(5.43) 19.0-5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96.2(9.54) 71.0-131.0

Problem Solving Skills 160.6(15.74) 125.0-212.0

Motivation toward Learning 87.5(13.70) 42.0-125.0

<Table 3> Correlation among self esteem, problem solving skill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motivation 
toward learning
Variables Self esteem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blem Solving
Skills

Motivation toward
Learning

Self esteem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417** 1

Problem Solving Skills .349** .549** 1

Motivation toward Learning .352** .400** .492** 1

**p<0.05

<Table 4> Goodness of Model 
Fit Index χ2/DF GFI AGFI RMSEA CFI NFI

Optical model ≤3 ≥0.9 ≥0.9 ≤0.08 ≥0.9 ≥0.9

Modified model
2.128
(p=.145)

0.995 0.949 0.074 0.993 0.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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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th analysis for the model

자아존중감과 비판적사고성향(β=.398), 문제해결능력

(β=.177), 학습동기(β=.205)에 대한 경로계수 모두 유의

하였고,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비판적사고성향의 경로계

수(β=.433), 학습동기에대한문제해결능력(β=.420)의 경

로계수 모두 유의하였다.

자아존중감이 비판적사고성향을 높이고, 비판적 사고

성향은 문제해결능력을 높여 학습동기를 향상시킨다는

가설은 유의하게 나타났다<Figure 2>.

3.6 모형의 효과분석  
자아존중감은 비판적사고성향(β=.398, p<.001), 문제

해결능력(β=.177, p=.006), 학습동기(β=.205, p=.001)에

직접효과가있었고문제해결능력(β=.172, p=.010)과 학습

동기(β=.147, p=.004)에 간접효과도 있었으며 모두 유의

하였다. 비판적사고성향은문제해결능력(β=.433, p<.001)

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학습동기(β=.182, p=.014)에는 간

접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유의하였다. 문제해결능력은 학

습동기(β=.420, p<.001)에 직접효과가 있었고 유의하였다.

학습동기에 미치는 총 효과는 문제해결능력(β=.420,

p<.001)이 가장컸고, 문제해결능력에는비판적사고성향

(β=.433, p<.001)의 총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하였다<Table 5>.

<Table 5>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and total effect in path model
Path

Direct effect
(p)

Indirect effect (p)
Total effect
(p)

Self esteem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398
(<.001)

0.398
(<.001)

Self esteem → Problem Solving Skills
0.177
(.006)

0.172
(.010)

0.349
(.012)

Self esteem → Motivation toward Learning
0.205
(.001)

0.147
(.004)

0.352
(.009)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Problem Solving Skills
0.433
(<.001)

0.433
(<.00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 Motivation toward Learning
0.182
(.014)

0.182
(.014)

Problem Solving Skills → Motivation toward Learning
0.420
(<.001)

0.420
(<.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 문

제해결능력이 학습동기의 선행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

는 경로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므써, 이들 변인간의 인

관관계와 직·간접효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37.6점(평점

3.76)으로 동일한 대상으로 3.84점을 보고한 선행연구와

유사하며[29], 남학생이높게나온결과도선행연구를지

지하고 있다[30]. 대체로 간호대학생들은 자신을 존경하

고 바람직하게 여기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급변하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신

체적, 정신적질환의대상자를만나게되고, 이러한일상

이 반복되는 현실에 놓이게 되므로, 간호대학생때부터

자아존중감향상전략으로어렵고힘든임상현장에서자

신들의 삶을 진취적이고 활동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

도록 하는 원동력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비판적사고성향은 96.2점(평점 4.03)으로, 25세이상과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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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이 높은 경우에 비판적사고성향이 높았으며, 이는

박인순, 김란[31]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간호대학생의

비판적사고성향이 향상된 점수를 나타낸 것은 간호교육

인증평가와 더불어 간호교육에서 비판적사고성향 함양

을중요시하면서많은훈련과학습환경을조성해노력해

온결과라고볼수있다. 비판적사고과정은개인의사고

체계를전환해야하는이념적인차원의문제이기에단기

간에 습득되어지지 않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이고 체계

적인학습을통해훈련되어져야할것이다[32]. 25세이상

의 학생은 대학졸업 후 특별전형으로 입학을 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미 이전의 대학교육 과정이나 사회생활을

통해 많은 문제에 당면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비판적사고의 함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점

이높은학생들의대부분은학습에대한열의가높고, 많

은 학습을 통해 대상자의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을 찾아

내는노력을통해비판적사고성향이높아졌을것으로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160.6점

(평점 3.57점)으로 158.0점을 나타낸선행연구 결과와유

사하였고[33], 학점이 높은 경우에 문제해결능력이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32]와 유사한 맥락이다.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중간 수준으로, 이는 현재의 간호교육과정의 내

용과교육방법이문제해결과정에대한이해나기술을습

득하기에 아직도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양한 교수

방법들이소개되고있으나, 간호교육현장에서는대부분

이암기위주의주입식교육으로진행되고있어서임상실

무 문제에 대한 대처능력을 함양하고, 준비를 시키기에

는아직부족한실정으로볼수있다. 따라서지식위주의

교육에서문제해결능력이키워질수있는학습모형개발

과적용이필요하며, 하영옥[34]은 시뮬레이션수업같은

가상의 임상상황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문제해결능력 향

상에 적절하다고 하였다. 학점이 높은 학생인 경우 문제

해결능력이 높았던 것은 비판적사고성향이 높았던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여진다.

학습동기는 87.5점(평점 3.24점)으로 87.9점을 나타낸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한 수준이며[33], 20세미만과 1학년

에서 가장 낮았고, 학점이 높은 경우에 학습동기가 높았

다. 간호대학생들의학습동기는향상되지못하고, 중간수

준에머물고있다. 수업집중, 관심등스스로학습하고자

하는 학습동기가 낮은 상태로 저학년을 보내게 되고, 고

학년이 되어 임상실습 및 많은 분량의 전공과목 학습이

라는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되며 결국은 국가고시에

임박하여 학습을 하게 된다. 또한 대학입시와 취업에 밀

려입학을하게된 20세미만, 1학년들의경우학습동기가

낮게 나타난 것은 예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저학년 때부터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동기 파악이 선행되

고, 이를 근거로 졸업시까지 학습동기를 자극하고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자아존중감은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에 선행요인으로 작용하며 직접효과가 있었고,

특히 비판적사고에 총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비판적사고[13], 자아존중감과 문제해결능

력[35]간에 순 상관관계를 보였던 결과와 자아존중감이

학습동기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결과[36]

와 유사하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은 비판적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이높고, 이는학습동기향상으로이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심리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이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로 개인의 행동과 적

응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36]. 자아존중감의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 학습

동기 향상에 직접효과를 나타낸 것은 자신의 행동을 변

화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신념이 전공 학습과 임상실습

에서여러가지문제와직면했을때, 회피하지않고비판

적사고를통해과학적근거들을찾아내고문제를해결하

고자 노력하게 되며,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게 됨으로

서 학생들은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의미있고 지속

적인학습을가능하게함을알수있다. 따라서학습성과

를 기반으로 한 간호교육과정 구성 시, 모든 교육과정과

교과 외 활동에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향상을 기반으로

하여구성한다면, 이는곧비판적사고와문제해결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학생들이 어려운 전공 학습

에지속적으로관심을갖게하는원동력이될것으로생

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은 학습동기에 가장

큰직접효과가있었고, 비판적사고는문제해결능력을통

한 간접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문제중심학습(PBL)을 통

해 학습동기와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이 향상되었던

연구와유사한맥락이다[19,20]. 동기에대한연구는인간

의 행동을 변화시켜 더 나은 학습효과를 이루어보려는

교육의목표와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37]. 따라서자신

을가치있는존재로생각하고존중하는자아존중감을향

상시킬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그 교육과정 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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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호대학생들이 끈임없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해

결하는 훈련을 거친다면 비판적사고는 함양되고 문제해

결능력도 향상되어 이는 곧 학습동기 자극가 학습동기

향상으로 이어지고, 간호교육 목표 달성에 더욱 근접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호학과선택동기가무엇이든간에간호대학생들은

많은 전공교과목 학습과 임상실습이라는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놓이게되어학문의즐거움을느낄수있는시간

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학습동기는 학습몰입과 학과

만족도를 설명해주는 높은 예측변인으로 학습자 자신이

주도적으로 전략을 세우고 이에 따라 자신이 학습 전체

를 주도하고 관리하게 되는 것으로 결국 학습흥미가 유

발되고 즐거움을 경험하게 된다[39]. 따라서 간호대학생

들이자신이놓인현실을확인하고이를해결할수있는

방안과 대안들을 주도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교육과정과 교수방법들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그

속에서 간호대학생들의 학습동기는 지속적으로 자극될

것이고이는학습몰입과학과만족도로이어질것으로사

료된다.

본 연구에서자아존중감, 비판적사고, 문제해결능력이

선행요인으로서 학습동기에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나타

내는 경로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간호대

학생의 학습성과기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있어 이를

활용하여, 자아존중감을기반으로하는교육과정을구성

하고, 교육과정 내에 비판적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끈임없이 훈련한다면, 이는 곧 문

제해결능력과 학습동기 향상으로 이어지는, 한층 더 높

아진간호교육의긍정적효과를가져올것으로사료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연구는간호대학생을대상으로자아존중감,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능력, 학습동기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간

의 인과관계와 경로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비판적사고성향, 문제해결능력이 높고, 학습동기도 높아

지므로, 학습동기향상을위해서는간호대학생들의자아

존중감을증진시키는중재전략을세우는것이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간호사는급변하는의료환경속에서다양한임상문제

에 직면하고 끈임없이 문제해결 과정에 놓이게 되므로,

간호대학교육을통해문제를해결할수있는능력과지

속적으로 학문을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정과 교

수방법등의개발과적용이필요할것으로생각된다.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

화하기에는제한이있으며, 추후간호대학생의학습동기

와 관련된 원인변수에 대한 확대와 연구대상의 확대를

제언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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